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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현, 암 수술 3 개월 만에…"마라톤 해설위원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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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우 진태현(가운데)이 마라톤 해설위원으로 깜짝 데뷔했다. (사진=진태현 인스타그램 캡처)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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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배우 진태현이 마라톤 해설위원으로 깜짝 데뷔했다.

진태현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여러분 제가 마라톤 해설위원 데뷔했습니다. 배우이자 예능인이자 작가이자 스포츠인이

자 KBS 공인 객원 해설위원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진태현은 KBS 스포츠 해설석에 앉아 마라톤 경기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합니다. 축구 농구 야구 다 해설 가능합니다"라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나가 뜁시다"라고

특유의 에너지를 드러냈다.

진태현은 평소 마라톤을 즐기며 소셜미디어에 인증샷을 공유해왔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몸에 있던 암세포는 사라졌다"며 치료 과정을 전했다. 

수술 86일 차였던 지난 17일에도 "저 건강하답니다. 다음 검진 때까지 더 건강해지렵니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진태현은 2015년 배우 박시은과 결혼했으며, 2019년 대학생이던 박다비다 양을 입양했다. 



올해 초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희에게 멋진 양딸들이 생겼다"며 두 딸을 소개했다. 한 명은 마라톤 선수, 또 한 명은 간호사

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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